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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마지막을 미술관에서 즐겨보세요~~

미술관에 가기 어렵다면 책에서 명화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기묘한 미술관 

 “소설보다 재미있다” 

 프랑스 공인 문화해설사 진병관이 들려주는 매혹의 스토리텔링 명화 수업

 『기묘한 미술관』에는 문화해설사 진병관이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명화 속 미스터리를 소설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의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을 따라 100여 점의 명화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뿐 아니라, 익숙하게 바라보았던 그림들이 다시 

낯설고 새롭게 느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진병관 지음 | 빅피시

                   90일 밤의 미술관

유럽 각지의 미술관에서 수천 명을 감동시킨 5명의 도슨트가 생생하게 전하는 미술 이야기

현지 미술관에서 오래 활동한 도슨트들과 함께 서양 미술사를 빛낸 작품들을 만나본다. 

90일 동안 집에서 유럽의 미술관을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지식가이드 투어로 

유명한 ‘유로자전거나라’ 출신 도슨트 5명이 수많은 여행객에게 전한 감동적인 미술 이야 

기를 책으로 담았다. 각자 활동한 나라와 미술관별로 구성해 실제 도슨트의 해설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화가의 삶과 그림 속 

이야기를 통해 미술 감상의 폭을 넓혀보자.     이용규 지음 | 동양북스 

방구석 미술관 

 세상에서 가장 술술 읽히는 미술책!

 이책은 2018년 출간 이래 방송과 광고업계에까지 ‘방구석 신드롬’과 미술 열풍을 일으킨    

 원조 미술책으로, ‘미술은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대중들을 

 미술에 흠뻑 빠지게 만들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술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사람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계 거장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미술을 시작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방구석 미술관》을 만나보자. 높게만 느껴지는 ‘미술 문지방’을 

 가볍게 넘게 될 것이다.     조원재 지음 | 블랙피시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 

영국 왕립 미술원 회원이자 크로스드레서인 그레이슨 페리가 쓴 콤팩트한 동시대 미술 

입문서.「그는 이 책에서 동시대 미술의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특유의 블랙 유머를 

섞어 가며 속속들이 파헤친다. 또한 예술가의 내밀한 속마음을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들려준다. 보통의 감상자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동시대 미술이라는 모호하고 

현학적인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그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역 

예술가라면 이 책에서 따뜻한 위로와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느낌뿐 아니라 경력을 

만드는 강력하고도 기발한 팁을 얻어 갈 수 있다.

그레이슨 페리 지음 | 원더박스


